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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사과나무라도 심는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그 맛이 전혀 다르듯이 감

정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장소와 역사에 따라 그 에토스는 다르다. 최근 서구

에서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이 왕성해지면서 감정을 중요시하는 연구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감정론의 역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사단칠정이란 논쟁이 지구

상에서 조선에서만 유일하게 일어났고 이 논쟁은 개항 이전 300년 동안 이루어

진 사상논쟁이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감정의 사상사는 한국이 가장 길게 가

지고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령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퇴

계의 감정론을 서술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종교라는 단어는 법률적구

분으로 쓰였으며 천황을 믿는 신도, 기독교, 불교만 종교라 인정했고 유교는 암묵

적 저항단체로 유사종교라 하여 경찰청에서 범죄자로 분류되었었다. 서구가 인정

한 종교는 교리, 신도, 교당, 교주가 있어야 했는데 유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

다. 서구의 시선에서는 그렇지만 조선에서 유교는 사서가 성경의 역할을 했으며 

제사라는 예배를 드렸다.  

또한 사상적 다름으로 첫째, 서구는 인간의 이성을 보편이라 여겼고, 조선은 모

든 만물에 내재한 리성(理性)을 보편이라 여겼기에 그 위상학적 층위도 전혀 다

르게 형성된다. 즉 퇴계의 감정론은 서양이 말하는 이성-감정의 이분법을 넘어선 

감정인 것이다. 둘째 주객의 문제이다. 서양의 인식론에서는 주체와 객체를 분리

한다. 주체의 역할은 객체를 과학적으로 인식하여 사용하려는 게 목적이다. 하지

만 조선의 주객은 주인과 손님의 관계이다. 주인은 손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주인됨을 수양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적 다름으로 서구의 감정론자들과 퇴계의 

감정론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내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퇴계의 감정론에서 에토스를 허령의 종교성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주자와도 

차이가 있다. 특히 허령의 위치가 다른데 주자는 미발의 영역에서 허령을 봤다면 

퇴계는 사단과 칠정을 가르는 이발의 영역에서 허령의 적극성을 말하고 있다. 주

자학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한국이란 토양이 고대로부터 종교적 토양이기에 다른 

맛을 낸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종교성이 형성되었기에 다석 류영모는 ‘빈탕하

신 하나님’이란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는 K-사상이 가진 고유성이며, 이

러한 허령의 종교성은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